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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유용 근절 위한 
5,308개 기금법인 ‘전수 점검’ 실시

- 기금 운용 점검 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목적 외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5,308개소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추진한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은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나, 최근 일부 기금법인의 사적 유용 사례가 적발되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운영 중인 전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기금법인의 결산서류와 정관을 
토대로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법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장 감독 및 형사 처벌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 대응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목적 외 사용은 
복지 사업의 중단 또는 부실화를 초래하고, 특히 영세・중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철저한 
점검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기금 운영 관련 법정 제출 서류 확대, 점검 항목 
보완 등 점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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